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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날, 예수님의 영광

작성일 : 2011. 01. 02. (일) 새벽 1:05~2:00 

작성자 : 주이랑 (서울 진실한교회)

[ 하나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이미 함께하셨음이 

느껴졌고 주님께서 말씀해주셔서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내 사랑하는 자야, 

너와 나의 사랑을 나눌 달콤한 새벽이 찾아왔다. 

깊은 너의 사랑에 누워 나 오늘도 잠시 쉬었다 간다. 

사랑, 

이 아늑하고 황홀한

평화롭고도 따스한 여호와의 사랑이여. 

그러나 좌우에 날선 검처럼 예리하고 

깎아지른 절벽처럼 장엄하며 

펄펄 끓는 용암처럼 무섭고도 아름답게 타오르는

여호와의 사랑이여. 

텅 빈 어둠 속에 빛을 비추사 

낮과 밤을 지으시고 

여호와의 장엄한 정신을 닮으라 산맥을 빚으시고 

풍부하고 풍요로운 사랑을 닮으라 바다를 품으시니

모든 생동하는 우주만물이여,

한 잎 한 송이 한 그루 

모든 만물에 생(生)을 새기사

너희의 존재 가치를 만물로 보이시니 

가장 섬세하면서도 가장 애틋한 여호와의 손길이구나. 

가장 아름다운 육의 형상 가운데 

가장 강인한 영을 불어 넣으사 

모든 만물의 다스림을 허락하시니,

여호와의 피조물이요 사랑의 대상체인 너희는

가장 연약한 듯 하나 저 산맥보다 웅장하며

가장 약한 듯 하나 저 바다보다 풍요로우니

너희 안에 이미 우주 만상이 새겨져 있어 

너희와 다툴 존재 그 누구랴.

 

설레는 첫 키스로 생을 불어넣으셨으나 

차가운 그 손길로 냉정히 그를 밀어내고 

죽음을 선택한 너희를 향한

굳게 닫힌 여호와의 입술이여, 

슬픔에 일렁이는 여호와의 눈동자여. 

인류 그 누가 신의 심정 펜 끝으로 담아내며

인류 그 누가 신의 슬픔 손끝으로 담아내랴. 

여호와의 깊은 아름다운 눈을 닮은 푸른 빛 지구에는

악으로 가득한 바벨탑들이 번쩍 번쩍 들어서니

내 사랑 여호와 그 눈이 찔리고 또 찔려 

피눈물이 온 땅에 가득하구나.  

여호와여, 여호와여, 

온 영계와 육계를 다스리시며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자여, 

세상 그 어느 햇살이 당신의 마음 방을 따사로이 덮으며 

세상 그 어느 빛이 당신의 마음 방을 환하게 비추리오. 

사랑하는 자로부터 6천 년간 불어오는

차디찬 바람에 꽁꽁 얼어버린 

당신의 마음 앞에 내가 섰사온데,

찬란히도 빛나던 우리 세계에 

당신의 깊은 슬픔이 덮여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니 

모든 창조물은 슬픈 찬바람에 

못 이겨 애처롭게 우옵니다. 

아름다운 신의 손에 온기가 사라지고 

빛나던 그 얼굴에 슬픔이 드리우니 

생동하던 모든 존재는 고개 숙여 

슬픈 곡조로 우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에게 생(生)을 주신 자여, 

 다시 없을 우리의 사랑이여” 

영계의 슬픈 곡조가 온 천하에 메아리치니

육계의 모든 만물 깜짝 놀라 

어깨를 들썩이며 함께 통곡하옵니다. 

휘몰아치는 파도는 성냄이 아닌 애처로움이요, 

진동하는 땅은 분노가 아닌 서글픔이요, 

산맥을 뚫고 흐르는 저 뜨거운 용암은 

진노가 아닌 깊고 깊은 눈물의 강줄기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보십시오. 

당신을 닮은 용맹한 정신으로 두 발을 내딛고 

온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신부를 보십시

오. 

그의 눈은 오늘도 당신의 눈물을 담고 있으나 

그의 펜 끝은 쉬지 않고 역사를 남기니 

가장 초라한 육신의 형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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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찬란한 당신의 모습이니이다. 

그의 마음은 이미 당신의 세계를 담아 

1000년 역사를 덮었으니, 

이제 당신의 굳게 닫힌 입술을 열어 

나의 재림을 알리시며 

당신의 사랑을 전하소서. 

역사의 황금기가 흘러갑니다. 

당신이 구상하신 구원역사의 마지막 때가 흘러갑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온몸으로 핏자국을 남기며 

골고다 그 언덕을 오르나니 

나의 피로 나의 이 붉은 핏방울로 

하늘 궁창을 열어 푸른 하늘을 지으사 

반짝이는 별들을 심으시며

다시 없을 당신의 산맥을 빚으시고 

강을 내시고 바다를 펼치사 

당신의 세계를 만드소서. 

여호와 당신의 환한 미소로 웅장하게 일어나소서. 

내 오늘도 당신이 지으시고 

당신의 숨결로 살아난 구름 위를 걷사오니, 

나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구름을 거니사

당신의 구름 된 섭리역사가 비상하여 

온 천하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랑한다. 내 사랑아. 

여호와께 영광 돌리는 너의 노래에 

나도 함께 동참하여 깊은 사랑 남기노라. 

우리의(하나님과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역사에 남기노

라. 

- 여호와의 깊은 마음을 거닐며, 주 예수 그리스도.  


